
랜만에 만나 듣는 사말 하나 다 강남 라. “ ,

라는 담 같 사말 그것 다 얼마 한 간지 강남 에 한 사에?” .

내 거 탓 리라 그 사 보 신 강남 라고 생각하느냐는 질 에 내.

가 태여 하지는 겠다 고 답한 것 나 다 그것 사실 그 질 는“ .” . ,

순간 그 게 답할 수 에 없다고 느 다 강남 가 하게 엇 뜻하는지.

는 사람마다 생각 다 수 다 그러나 내가 해하고 는 강남 에.

나 신 틀에 어느 도 들어맞는 것 하 들다고 느낀다.

내 생각에 강남 라는 말 경 어느 도 여 가 도 진보 견해

갖고 는 사람 지 하는 말 다 우리 사 에 경 여 가 는 계 체.

보수 견해 갖고 는 경우가 많다 같 경향 각 거에 는 합. ,

동산 나 감 상 식 에 도 주 찰할 수 다 어느 사 막.

하고 공통 나타나는 상 는 하지만 우리 사 에 는 그런 경향 독 강한 것,

같다.

라고 하지만 학 수 도 우리 사 상 득계 에 하는 사람

하다 그 에 본다 나에게 강남 라는 가 과 어색하지 다 는 라. ‘ ’ . ‘ ’

는 가 나에게 어울리는지에 다 우리 사 에 라는 주 다 한 미.

사 고 에 하 해 러 킬 수 다 라는 말 어느 도.

진보 견해 갖는 사람 뜻하는지는 말 쓰는 사람마다 다 도다 그.

에 라는 가 나에게 어울린다고 뜻 말하 든 다.

직 고 하건 과 만 해도 나에게 라는 가 라도 어울릴‘ ’

것 라고는 상상 차 해 본 없다 그 동 내가 공 해 고 가 쳐 신고 경 학.

나 어느 도 보수 만든 것 사실 다 그(neoclassical economics) .

런 한 도 운하라는 어리 짝 없는 공사 하고 나 순간 나에게 빨‘ ’

라는 가 여 다 비합리 비 공공사업 하는 것 향.

과 어 갖는지 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처 나도 원,

수 식하게 었다.

처럼 책 지지하느냐 여 우 가 는 것 언 할 가 도 없는

한 짓 다 그런 식 우 가 다 신 우 매우 큰.

느낄 사람도 많 것 라고 짐 한다 진 한 보수주 처하는 사람들.

락가락하는 편 주 책에 감 느끼고 는 사람 많다 한 진 한 보수주.

라 여 에 귀 막고 한 차 지 시하 어 는 강사업4

지지할 리도 없다 그런 비민주 행 지 지지하는 사람 우 라고 한다 보수 견해. ,

가 다 해도 우 라는 한사 거 할 사람 숱하게 많 것 다.

내가 강남 라는 사 하지 것 거 라는 말 체 내가 생각

하는 수 진보 뜻한다고 해 했 다 나는 강남 라는 말 함 하고 는.

진보 견해가 그리 진 것 뜻하지는 다고 본다 그 에 나처럼‘ ’(radical) .

본 는 시 커니 에 한 신뢰 갖고 는 사람도 그 원 간주 수 는



것 다 다 생각 갖는 사람도 지만 강남 진보 체 미 민주당. ,

갖고 는 도 진보 닐 라는 것 내 생각 다.

나는 빈곤 개 택 결과라는 보수주 경 학 프리드만 견해(M. Friedman)

에 동 하지 는다 개 택 향 없다고는 할 수 없 나 사 책 도 시할.

수 없 만큼 크다고 생각하 다 한 재 책 개 당한 재산.

해하는 결과 가 에 지 못하다는 보수주 철학 직(R. Nozick)

견해에도 공감하지 는다 차 가 다 든 사 심사 시해도 만.

큼 하다고 생각하지 다.

나는 미 건 통 감 책 지지하지 다 에게 차(R. Reagan) .

택 돌 가는 감 책 빈곤 에게도 택 수 다는 낙수 과( :落水效果

리 믿지 다 그 후 역사가 말해주듯 감 책trickle-down) .

한 택 에게 한 어 생할 뿐 다 뿐만 니라 시 통. (G. W. Bush)

상 폐지하 들었 말 보 같 짓 한다고 비웃었다 상 폐지하.

들 욱 열심 하고 해 경 가 크게 랄 것 라는 한심한 실 식 경

했 다.

비슷한 맥락에 나는 우리 감 책 하고 다 어 경. ‘

고 복지라는 가 그럴듯하게 들 도 실과 동 어진 릭에 과하다는 생’

각 갖고 다 근 우리 경 가 룬 짝 에도 하고 민들 삶에는 톱만큼.

개 도 어나지 못했 에 주 한다 사실 그 같 짝 식 재 지 과.

고 택 얻 결과 뿐 감 책과는 도 없다 나는 짝에도 쓸 없.

는 감 가 도 공평 후퇴시키는 결과만 가 다고 믿는다.

나는 사 망 에 본 찬 하는 갖지만 그것 공짜 얻어질 수,

다는 상 갖고 지 다 에 담 가는 피할 수 없는 귀결 라. ,

든 민 꺼 지 는 가 는 담 한도 내에 만 사 복지 가

당 수 다고 믿는다 그 지만 사 에 한 한 는 우리 가.

해 할 미 라는 신 갖고 다 한 사 망 마 보험과도 같 격 갖.

고 에 에게 득 다고 믿는다.

나는 어린 학생에게 료 심 한 끼 공하 한 가 담 마다하

지 는다 니 거운 마 그 담 짊어질 갖고 다 재 들 공짜. .

심 게 다는 들어 그것 하는 사람에 동 하지 는다 실 상.

득계 들 상 식과는 상 없는 사립학 보내고 고

다 상 식 주 수 계 득계 고 들 한 재 지. , ,

한 미 갖는다고 믿는다 상 식 나라 망 다고 는 가.

담 짊어지지 말라고 동하는 가슴 차가운 들 척 싫어한다.

과 해 는 책 가진 들만 리그 만들어가고 다는 걱‘ ’

하고 다 고 사고 학사 등 든 것들 가진 들에게만. , , ,

리한 도가 닌가 그 다고 사 폐해가 어드는 것도 니 런 도하에? ,

없는 사람들 락없 빈곤 림 감수해 만 한다 신 상승 통.

다는 것 러간 과거 어 릴지도 다 공평함 가득 차.

는 우리 사 에 통한 신 상승 말 공평 마지막 보루가 닌가?

우리 사 에 경 학 가 공평 과 짖 상한 사람 취 십상



다 신고 경 학 경 학 라 당 과 짖어 마 한.

라는 식 리 다 그러나 보수 신고 경 학 본질.

니다 차가운 리뿐 니라 뜻한 가슴 지 갖춰 훌 한 경 학 가 수 다는 신.

고 경 학 우 리 마샬 말 생각해 보라 는 과 에만(A. Marshall) .

심 가질 것 니라 공평 과 에도 고루 심 가 한다는 시지 다 우리.

경 학계에 내가 수 에 하는 것 사실 지만 경 학 공평 과 가,

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상한 사람 니다.

지고 보 내가 갖고 는 생각 그다지 진보 것 닐지도 다 나 갖고.

수 는 평 한 생각 뿐 여 에 여주니 공하다는 느낌 지,

든다 하 우리 사 처럼 뜬 없 보수 강한 사 에 는 사람들 보 에 나 도.

생각 지 쪽 보 수도 지 겠다 직 말해 나는 어느 집단에 는.

것 척 담스럽게 생각한다 그 에 강남 라는 가 간 거 스러운 것.

사실 지만 태여 떼어 리고 싶지는 다 강남 에 해 나 갖고, .

다.

보수든 진보든 우리 사 살 곳 만들 는 갖고 다는 에

는 차 가 없다고 믿는다 다만 어 그 달 할 수 는지에 한 생.

각에 만 차 갖는 것 다 그 다 보수 진보가 건 과 립 삼는 도.

는 결 람직한 것 니다 허심탄 한 통 통해 살 사 가는 지.

함께 찾 나 는 게 람직하다는 것 말할 나 도 없다 그럼에도 하고 우.

리 사 에 는 보수 진보가 헐뜯 에 여 없다.

게 극단 닫는 립 도에 강남 에게 역할

하는 것 리한 망 강남 란 말과 라는 말 어울리지 듯 들? ‘ ’ ‘ ’ ,

순 계에 한 들 고 는 어 한 취하고 는 다 런.

순 비웃는 사람 지만 나는 것 강남 가 갖는 뜻 강 라,

고 본다 그 에 과 처럼 겉도는 보수 진보 사 는 가 역할 수행할.

수 다 강남 라 리는 사람들 역할 얼마나 훌 하게 수행할 수.

지는 고 볼 지만 같 역할에 신 재 찾 한다고 믿는,

다.


